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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자 노무현 변호사라는 분은 철저히 딱 자유민주주의자거든요 자기는 진정: , . .

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자이지 다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도.

상당히 포용력을 가지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우리는 자기보다 훨씬.

왼쪽에 좀 있다는 걸 머리 속으로 느끼고 알면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같이

하고 또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았고 충분

히 같이 놀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셨고 팔십사 년도에도 공해문제연구. (84)

소에서 공해와 관련한 강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부산.

시내에서 와이엠씨에이 강당을 빌려서 하는 행사인데 고 강당에 우(YMCA)

리가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그때는 플랜카드도 거창하게 걸지 않고 종이.

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말아가지고 가는데 경찰들이 막 도처에 깔려있었,

고 그래서 우리는 골목 골목 막 피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와이엠씨에. ,

이 딱 접근도 못해보고 고 한 몇 십 미터 전방에서 잡혀갔거든요(YMCA) .

나하고 최병철 양은진 이렇게 몇 명이 잡혀갔어요, .

그 뒤에 인제 노무현 변호사님이 우리를 면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래 와가.

지고 인제 뭐 우리는 고함지르고 도대체 말이 되냐 이러고 변호사님‘ ’ .

이 우리 신병을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나왔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인제 변.

호사님이 보이는 건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의 참 무법천지 이런,

것에 대한 자기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셨고 그 당시 상황에 그래가. ,

지고 전부다 다 끌고 가고 우리 그 당시에 전부다 다 붙잡혀 가고 고함지

르고 이러는데 보통은 인제 이 재야 어른들은 놔라 이놈들아 이라고“ ”

이렇게 이렇게 끌려가는 게 일반적인 폼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, .

1) 년 월 구술 당시 현직2012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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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뭐 없지 놔라 이 새끼들아 이거 못 놓나 이라고 막 하는데 인제. “ ”

딱 노무현도 딱 우리하고 똑같은 거라 인제 거의 젊은 실무자 빵잽이, . 2)

들이 하는 거하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했지 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. ,

참 훌륭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자기가 탁 놓여져 있는 어.

느 사회적 지위 포지션 또 특정 직업이 갖는 그런 어떤 계급성 이런 것,

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딱 사법고시 걸리면 연수원 시절부.

터 영감 영감 영감님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우리도 제일로 어색한 게, , .

다 그냥 영감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래 우리는 절대, . ,

그래 안 부르잖아요 노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그렇게 불렀는데 이. ‘ , ’ .

제 그렇게 그런 대우를 늘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우리하고 같이 운

동을 하고 소탈하게 풀어온 것도 그렇지만 거기서 완전히 한 사람의 투,

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내보이는 거니까 그건 우리도 쉽게 상상하지.

않았지요 그래서 그건 우리로 볼 때는 아 저분이 우리가 참 우리하. ‘ , .

고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지만 인제 그분이 한’

걸음 더 나서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인제 그게 그 이후의 고문 성고문 사. ,

건3) 박종철 고문치사 이런 것들이 팔십육 년 팔십칠 년에 쭉 진, (86) , (87)

행될 때 일선에서 제일 최전방에서 구호 외치면서 같이 싸우는 거리의,

투사로 나서는 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.

그건 공부한다고 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분이 갖고 있는 삶에.

있어서의 기본 진정성 그게 이게 제일 기본일 꺼구요 인제 우리가 흔히,

노무현 변호사님을 추억하면 그가 갖고 있는 진정성 소탈함 그 다음 뭐, ,

배움에 있어서 또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격의 없음 용기 이런 등등을,

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아마 뭐 공부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고? .

뭐 아주 많이 배워서 진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 학자라고

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진짜 대단한 공부를 한 친구들 중에도 변절.

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그건 그분이 타고난 품성 성품이다 그래 보지,

요.

구술자 주요이력구술자 주요이력구술자 주요이력구술자 주요이력■■■■

2) 감옥에 다녀온 사람을 지칭하는 속어.

3) 년 월 공개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말함1986 7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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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 년2005. (2 )

부산교육개혁연대 상임대표 부산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,

민주공원 상임이사 부산본부 공동대표, 6 15

전교조 부산지부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2009.

전교조 부산지부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년 현재2010. - (2012 )

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감사 년 현재2011. - (2012 )

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일 때 강제 연행된 년 부림사건 피해자 변론1981 .

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차장 민. ,

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사무국장 겸 상임집행위원으로 노변 과 부산‘ ’

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지켰다 년 현재 전교조 부산지부 부설 교육정책연구. 2012

소 소장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감사를 맡고 있다, .


